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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기억”이�때로는�큰�고통일�때가�있습니다.�언어와�단어로는�다�표현될�수�없는�고통의�기

억은�절망과�낙심을�줍니다.�그러나�또�다른�기억은�소망이�됩니다.�“여호와의�인자와�긍

휼이�무궁하시며�아침마다�새롭다”는�기억이�그렇습니다.�예레미야�선지자의�애가�중�한�

구절입니다.�새해만�되면�저는�늘�이�말씀이�생각납니다.�절망,�낙심의�기억�때문에�아무

리�고통스러워도,�주님께서�인자와�긍휼로�새�아침을�주셨던�기억이�있기에�그�절망과�낙

심을�넘어서게�됩니다.�

여전히�코로나의�어두운�그늘에�있지만�그래도�조금씩�사역의�길을�열고�있습니다.�청소

년,�청년�예배는�아직�모이는�숫자는�들쑥날쑥�유동적이지만�활기를�찾고�있습니다.�12월

부터�다시�시작한�어린이�예배도�마찬가지입니다.�전도를�할�수�없어�교회�앞�동네에�노는�

아이들만�불러�20여�명이�모이고�있습니다.�2여�년�만에�교회에�울리는�아이들의�찬양�소

리를�다시�들으니�마음에�기쁨이�넘칩니다.�

성탄절�저녁에�조촐한�성탄�모임을�했습니다.�각자�작은�선물을�준비해서�서로�나누기도�

했고�성탄�찬양도�배우고�성탄�영화도�한�편�보았습니다.�저녁을�같이�먹으려고�계획했다

가�혹시나�하는�마음�때문에�취소하고�대신�선물을�하나씩�나눠�주었습니다.�성탄�장식을�

하면서�2021년에�감사했던�제목과�2022년�기도�제목을�카드에�써내라고�했습니다.�그

리고�그�카드를�성탄�트리에�장식하였습니다.�잘�보관했다가�내년�성탄절에�다시�그�카드

를�꺼내서�보여주려고�합니다.�일�년�동안�하나님의�인도하심에�감사하는�계기가�될�수�있

을�것입니다.��

1월�1일�새해�아침�예배를�준비하며�“신년�감사�헌금”을�드리자고�제안했습니다.�작은�정

성이라도�드리는�마음을�가르치고�싶었습니다.�예배에�참석한�대부분이�새해�감사�헌금

을�정성껏�준비해서�드렸습니다.�

올해도�역시�일�년�일독�성경�읽기�프로그램을�1월�1일부터�시작했습니다.�작년에는�제

가�안식년이라�참여를�격려하지�못해�완독이�단�2명�뿐이었습니다.�올해는�더�많이�일�년�

일독에�성공할�수�있도록�지도하려고�합니다.�더불어�로마서�8장�암송도�계속하고�있습니

다.�올해의�목표는�전�교인의�로마서�8장�암송입니다.�

새해에�반가운�소식이�하나�더�있습니다.�“히언”이�올해에�신학교에�가기로�했습니다.�히

언은�초등학교�때�전도�받아�우리�교회를�나왔는데�중간에�사고가�있었습니다.�그러나�한�

집사님�가정의�헌신적인�돌봄으로�병원�치료를�받고�이제�거의�완치가�되었고�우여곡절�

끝에�교회�기숙사로�들어와�생활하는�중입니다.�교회�일을�열심히�돕고�있으며�잘�훈련받

아�쓰임�받는�일꾼이�되기를�기대하며�기도하고�있습니다.�

아울러�히언의�신학교�학업을�위한�후원이�필요합니다.�매월�학비와�생활비로�25만�원의�

재정이�필요하며�통학을�위한�오토바이(중고�70만�원)도�하나�필요합니다.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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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�예배에�사용할�노트북�컴퓨터도�하나�필요합니다.�예배�시간에�찬양�동영상이나�

교육용�영상을�프로젝트로�내어�보내는�컴퓨터가�사양이�오래되어�영상�흐름이�끊기는�현

상�때문에�불편해서�새롭게�장만했으면�합니다.�80~100만�원�정도�재정이�필요합니다.�

올해도�전망은�그리�밝지�못합니다.�그러나�작은�변화라도�하나�만들어�보고,�작은�벽돌�

하나라도�쌓아�무너진�곳을�보수하며�한�걸음�한�걸음�나아가려고�합니다.�올�한해도�더�

많은�기도로�선교�현장에�함께�해�주시길�요청드리며�새해�첫�기도�편지를�드립니다.�

救主待望�2022년�1월�5일�

캄보디아�선교사�김성길�정심영�드림�

기도�제목�
1)�어린이�예배,�청년�예배가�다시�회복되고,�전도의�문이�열리도록��

2)�성경�읽기,�암송�프로그램을�통해�말씀을�가까이�하는�훈련을�잘�받도록�

3)�사역자들이�잘�훈련받고,�필요한�재정이�채워지도록�

4)�코로나�이후�새로운�일상에�잘�적응하며�사역을�감당할�수�있도록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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